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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도는지극히평탄한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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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페인 태생으로 첼로의 성자(聖子)
로 불렸던 파블로 카잘스에게 젊은
신문기자가 물었다. “당신은 이미 세
상에서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인정
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95세 나이임에
도 아직까지 하루에 여섯 시간씩 연
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”카잘스
는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.
“왜냐하면 내 연주 실력이 아직도 조
금씩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오.”
많은 예술가들이‘하루 연습하지 않

으면 자기가 알고, 이틀 연습하지 않
으면 동료가 알고, 사흘 연습하지 않
으면 청중이 안다’는 각오로 연습에
열중한다. 일찍이 이병철 회장도‘사
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. 스스
로 닦아 나가기를 멈출 때 죽음이 시
작되는 것’이라고 말했다. 평생학습,
이는 모든 이에게 공통되는 일이다. 

평생학습의중요성

이는 스포츠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
용된다. 프로 미식축구 선수 출신이며
부동산 개발 회사 사장인 데이먼 던
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생 시절에 있
었던 이야기다. 밤 11시 비바람이 몰
아치는 깜깜한 스탠포드 교정을 지나
고 있었다. 그런데 골프 연습장에 불
이 환하게 켜져 있기에 누가 불을 끄
지 않았나 하고 다가갔더니 쏟아지는
비를 맞으면서 쉬지 않고 혼자 공을
치는 학생이 있었다. 별일도 다 있다

는 생각에 그냥 지나쳤다. 그리고 밖
에 나가서 실컷 놀고 네 시간이 지난
새벽 3시에 기숙사로 돌아왔다. 그런
데 아직도 그 학생은 골프장에서 계
속 연습을 하고 있었다. 그래서 다가
가서 물어보았다. “비가 오는데 무슨
일이 있기에 이렇게 새벽까지 공을
치느냐?”고 물었다. 그 학생이 답했
다. “노던 캘리포니아에 비가 자주 오
지 않잖아. 우중 경기도 연습해야 하
는데, 이때가 아니면 언제 하겠어?”
그 학생이 바로 타이거 우즈다. 타

이거 우즈의 타고난 천재성에는 이
같은 남다른 특별한 노력이 있었기에
불세출의 위대한 골프 선수가 탄생한
것이다. 끝없는 연습이 재능을 이기는
것이다. 
나는 왜 맨날 노력해도 안 될까? 하

는 사람이 있다. 그 이유는 사실 생각
보다 간단하다. 노력은 누구나 한다.
그러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
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다. 꾸
준함이 천재를 이긴다고 했다. 천재도
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것
이다.  
초등학교 시절 공부를 잘했던 학생

이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올라가
면 열등생으로 전락하고 만다. 그 이
유는 바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
았기 때문이다. 초등학교 시절 머리가
좋은 아이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
하지 않아도 항상 좋은 성적을 받을
수 있었다. 그러나 중학교, 고등학교

에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진다. 
자신의 머리만 믿고 평소에는 놀다

가 시험기간이 되면 벼락치기식의 밤
샘 공부를 하여 시험을 준비하지만
성적이 좋을 리가 없다. 그래서 예습
과 복습이 중요한 것이다. 쉬는 시간
에 지난 시간에 있었던 중요한 부분
을 5분 동안 머릿속에 정리하고 표시
를 해두면 시험기간이 되면 그 부분
만 집중해서 보면 된다. 그러면 한 번
정리한 것이라 빨리 습득이 된다.

꾸준히하라

요절을 외워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
가 있다. 처음 요절을 외울 때는 아무
리 외워도 잘 외워지지가 않는다. 하
루 종일 외워도 몇 줄 밖에는 외울 수
가 없다. 요절 하나를 외우려면 며칠
이 걸린다. 매일같이 또 외우고 또 외
운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음에
그 요절을 외울 기회가 생기면 의외
로 쉽게 외울 수가 있다. 바로 반복효
과이다. 단번에 외우는 것보다는 꾸준
하게 외우고 또 반복해서 외우는 것
이 바로 효과적인 학습방법인 것이다.  
잘 안 되는 일이 있는가? 꼭 이루고

싶은 일이 있는가? 매일 매일 꾸준하
게 열정과 시간을 거기에 쏟아 부어
라. 조바심 가지지 말고 꾸준하게 노
력하고 또 노력하라. 그것이 연결고리
가 되어 다른 일도 잘 이루어질 것이
다. 꾸준함은 천재를 이긴다.*  

추운 날에는 춥지 않도록 몸을 보온
하는 것이 최고다. 운동도 야외나 아침
일찍 운동은 피해야 한다. 추울 때는
혈관수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얇은 옷
을 여러 개 입는 것이 좋다. 급격한 기
후변화가 심한 겨울철에는 고 연령 어
르신은 운동과 나들이도 햇볕이 나는
따뜻할 때 하는 것이 좋다. 뼈가 약해
지고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므로
눈·비가 내린 날에는 더욱 안전에 유
의해야 한다. 
요가로서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 안

전한 몸을 만들자.

고관절을유연하게

면역시스템의중심

고관절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골
반부에 위치하고 우리 몸 뼈 중에 가장
큰 뼈, 보행 중 큰 근육이 많이 연결되
므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한다. 큰
근육에 붙어있는 가장 힘을 많이 받는
위치다.

효효능능:: 면역시스템의 중심 림프관을
자극. 세포의 세정작용, 하체 현자세는
골반 높낮이 수정, 골반의 개폐력, 장
골사이의 노폐물 제거, 혈액을 맑게,
허리의 관절이 유연해지고 고관절을
유연하게.

동동작작①①:: 한쪽다리는 무릎을 접어 뒤
로, 한쪽은 앞으로 접어 앉는다. 양손
을 깍지 끼고,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
머리 위로 올린다. 손바닥은 하늘을 향

한다. 
10초 유지, 양쪽 각 3회.

동동작작②②:: ①번 자세에서 숨을 내쉬면
서 다리를 뒤로 접은 쪽으로 상체를 내
린다. 10초 유지, 양쪽 각 3회.

동동작작③③:: 누워서 양 발바닥을 마주하
고 양손으로 발을 감싼다. 10초 유지, 5
회.

동동작작④④:: ③번 자세에서 숨을 마시면
서 상체를 올려 복부의 힘으로 유지한
다.

10초 유지, 5회.

인간의 몸도 역시 다른 만물처럼 인
간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지능을 소유
하는 미립자들로 이루어져 있다. 이 세
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
귀신처럼 속속들이 마음을 읽어낸다.
그리고 그 속마음이 바라보이는 대로
변한다. 만물은 모두 미립자가 최소 구
성물질이기 때문이다. 결국 모든 비밀
의 핵심은 미립자인 셈이다. 
미립자들은 우주

의 모든 정보, 지혜
와 에너지를 갖고
있는 무한한 가능
성의 알갱이들이다
(노벨물리학상 수
상자 하이젠베르
크). 그렇다면 그
미립자의 배후 세
력이 궁금해진다.
그는 의식적이며
고도로 지능적인
마음이 존재하며,
또한 모든 것을 창조한다(노벨물리학
상 수상자 플랑크)고 하였다. 또한“우
주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마음
이 있다(아인슈타인)”고 하였고, 성경
도“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”고 하
였으니, 마음은 곧 생명이며, 생명은
곧 하나님을 뜻하므로, 미립자의 근본
세력은 곧 하나님인 셈이다. 만물을 조
성하고 있는 미립자마다 하나님의 영
을 모시고 있으니 이 세상 만물이 신
이라는 구세주의 말씀과 일치한다. 
도보로 시내를 걸어보면 시민이 왕래

가 많은 곳에 시각장애인들의 외출활

동을 도와주기 위한 점자블록을 볼 수
있다. 이 블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
에는 반드시 36개짜리 판을 3개 함께
붙여서 108개로 만들어져 있다. 이는
백팔번뇌, 108배, 108염주, 야구공의 실
밥이 108개인 것과 일치한다. 제작자의
의도와 무관한 우연한 것인지 모르지
만 왜 108개로 만들었을까?
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미립자로 구

성되어 있으므
로 점자블록, 공
기, 인간의 몸도
모두 미립자로
이루어져 있으
며, 미립자는 영
혼이요 원자이
니 서로가 정보
와 지혜, 사랑,
에너지를 교환
할 수도 있다. 
이러한 근거

아래 필자는 점
자블록이 108개의 판으로 구성된 것은
108번뇌를 상징하는 것이며, 108번뇌는
마귀의 마음을 통칭하는 것이므로 사
람들로 하여금 점자블록을 짓밟게 함
으로써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귀
의 상징(108번뇌판)을 짓밟아 죽이게
하는 구세주의 원대한 마귀 섬멸 작전
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. 
이 세상 만물은 모두가 미립자요 영

이요 신의 세계이므로 매사가 구세주
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음
을 아는 자 과연 몇이 되는지 궁금하
다.*

도도덕덕경경 5533장장 해해설설
세상 인생사에는 대도(大道)가 있는

가 하면 소도(小道)가 있다. 참다운 도
인은 대도를 향해 대의(大義: 공익)를
품고 살아가고, 범인(凡人)은 소도를
향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소의(少義:
개인의 이익)를 품고 살아간다. 대도는
가는 길이 험하고 좁은 길이나, 소도는
가는 길이 평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
는 길이다. 대도는 긴 안목과 대의성취
(大義成就)를 소망삼고 살아가는 길이
고, 소도는 짧은 안목과 사사로운 이익
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길이다. 대도
는 비록 당장에는 불편이 따르고 궁색
해 보이지만, 마음의 떳떳함과 높은 기
개는 항상 선과 의를 다하는 것으로 즐
거워하며 만족한다. 그리하여 속절없이
흐 르 는

세월을 탓하지 않고 유유자적하며 천수
(天壽)를 누리는 복을 짓게 된다. 소도
는 당장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만 밝아
감정과 기분의 기복이 심하고, 죄와 악
을 물마시듯 하여 종래에는 건강과 천
수를 잃게 되는 천벌(天伐)을 받는다.
이 둘의 시작과 끝은 평범한 사람들

이 볼 때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지
도 모른다. 왜 그럴까? 소인은 짧고 굵
게 사는 한평생을 살아가는 유한한 삶
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서
대인의 그 큰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
때문이다. “참새가 어찌 대붕(大鵬)의
깊은 뜻을 알리오!”라는 장자의 말은
바로 소인과 대인의 삶을 극명하게 잘
드러내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. 
우리가 노자의 도를 공부하는 것은

그 속에 대도를 흠모(欽慕)하고 공경
(恭敬)하는 삶을 지향하고 실천하는

도덕의 삶을 오롯이 담고 있어서
다. 한순간의 오락과 유희를

목적삼아 노자의 도

를 머리로써만 이해하려 든다면 소인의
행태를 평생 못 벗어난다. 괜한 인생의
시간 낭비고 허망한 짓에 불과하다. 그
런 우(愚)와 과(過)를 범하지 않으려면
그 글자와 문장 속에서 노자의 도의 진
수(眞髓)를 추출하여 내 것으로 하는
대원(大願)과 집요함이 있어야 한다.
그 진수란 다름 아닌 염담허무(   淡虛
無)하고 무위자연하며 불로장생을 이루
는 일이다. 

이 장에서 대도와 소도의 명확한 차
이와 의미를 파악하고, 그 본말(本末)
을 꿰뚫는 통찰력과 지혜를 터득하여서
삶의 실천 귀감으로 삼아야 하겠다.

使使我我介介有有知知也也 行行於於大大道道(사아개유지야
행어대도): 가령 내가 알고 행하는 대
도를 소개할라치면

唯唯他他是是畏畏(유타시외): 유독 다른 사람
들은 두려워할 것

이외다.

大大道道甚甚夷夷(대도심이): 대도는 지극히
평탄한데

民民甚甚好好解解(민심호해): 백성들은 심히
대도를 벗어나기를 좋아하고

朝朝甚甚除除(조심제): 조정에서도 지나치게
무시한다.

-도가 세상에 없으니- 

田田甚甚蕪蕪(전심무): 밭은 심하게 황폐화
되고

倉倉甚甚虛虛(창심허): 곡간은 심하게 비어
있고

服服文文采采(복문채): 옷은 화려하게 채색
하고

帶帶利利劍劍(대리검): 허리에는 날카로운
칼을 차고

厭厭食食(염식): 질리도록 먹고

貨貨財財有有餘餘(화재유여): 재화는 남아돈
다.

是是謂謂盜盜 (시위도우): 이를 일컬어 괴
수 도둑이라고 하고

盜盜 (도우): 괴수 도둑은

非非道道也也(비도야): 길(大道)이 아니올시
다.

인간이 걸어야 할 삶(道)이 아니
라는 것이다.*

김주호기자

역곡제단 : (032)343-9981-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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